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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스크칼럼

산업사회에서는카리스마넘치는리더가대의를위해걸림돌이되

는장해물을헤치고, 소수의희생을감수하며목표를향해질주했다. 이

어출현한지식정보사회는미래에벌어질불확실성을제거하기위해

지식정보가산업사회의리더를대신하게된다. 이사회는지식정보를

통해사회구성원이개인화되며동시에집단화된다. 집단화된구성원

간에흐르는포퓰러리즘이사회적결정을주도한다. 그러나개인이나

집단이소유한지식정보가완벽하지않아포퓰러리즘은경우에따라

부정적으로작용하는시대이기도하다. 산업사회와지식정보사회의

불완전성과모순은재화나정보의소유논리에근거하기때문에발생

된다. 다가올미래의이상적인유비쿼터스사회는산업사회와지식정

보사회의구성요소가유기적으로연결되는사회다. 사회적결정을내

리는데필요한지식을언제어디서나활용할수있어부정적작용이가

능한대중여론에더이상의존하지않는다. 이사회는공유의논리에기

반을두고있기때문이다.

한국전산원의<2005 국가정보화백서>에따르면주요50개국의국

가정보화지수를비교한결과, 우리나라는1988년까지20위권밖에머

물 으나이후수직상승해2005년에는스웨덴과미국에이어3위로

부상했다. 산업사회의길고어두운터널을지나성공적으로지식정보

사회에진입한것이다. 얼마전미국의포츈지는우리나라를‘광대역의

신기한나라(Broadband Wonderland)’라고칭하면서, 국민대부분이

인터넷을사용하고있는이작은나라가디지털미래의거인이될것이

라고예견했다. 휴대전화로전화통화는물론친구찾기·뱅킹·숙

제·전자쇼핑·가스검침·자판기·노래방·전철패스심지어기말

고사에도유용하게(?) 활용되는우리나라의모바일환경을경이로운시

각으로조명했다. 우리는유비쿼터스사회로가기위해반드시거쳐야

할길목인모바일시대를성공적으로지나가고있는것이다. 아직IT 버

블붕괴의여진에힘든면도있지만지금까지는정말잘해왔다. 

그러나최근몇가지일들은과연우리나라가유비쿼터스사회로순

탄하게진입할수있을지걱정스럽게한다. <미르의전설>로승승장구

하던액토즈소프트의매각에이어나스닥에등록돼국내DC업체들의

꿈의대상이었던그라비티가보유주식의과반수를최근해외업체에

매각했다. 국내기업간매수매각이라면발전적현상으로도볼수있

으나매수업체가중국이나일본기업이라는데충격이크다. 전세계

시장의반이상을점유하고있는한국의온라인게임산업이중국과일

본이라는넛크래커(Nut Cracker) 사이의호두신세가되지않을까

우려된다. 

이와함께상생관계에있어야할무선망사업자, 포털사이트그리고

CP 간의무선망개방을둘러싼잡음이몇년동안끊이지않는다. 대형

사업자는힘의논리에기대고, 소형사업자는집단화를통한부정적포

퓰러리즘에의존하려는경향이있다.

통신·방송융합문제는더욱심각하다. 독일은 1997년에이미통

신·방송융합에관련된법을제정해컨버전스시대를준비해왔다. 반

면우리는통신·방송융합이냐방송·통신융합이냐용어위치문제

로이해당사자간기싸움이아직까지팽팽하다. 방송업계측은 어나

한 자모순에 있어서 방송(Broadcasting)이 통신(Telecommuni

cation)보다앞서니방송·통신융합이라고부르는것이타당하고, 통

신업계측은과학기술역사에서통신기술이방송기술보다앞서기때

문에통신·방송융합이적정한표현이라고주장한다. 용어의위치가

융합의주도권을의미한다고생각하는당사자들의의식은아직산업

사회에머물고있는듯하다. 

유비쿼터스사회문턱에선우리들앞에벌어지고있는일련의행태

는우리가아직지난사회의낡은틀에서벗어나지못한데원인이있다.

새로운옷을입기에우리의몸이너무왜소하거나비대한것은아닌지

되돌아봐야할때다.

내가살기위해너는죽어야하는시대는지나갔다. 화병에넣은꽃은

나만보고곧죽지만, 마당에심은꽃은너와내가오랫동안즐겁게볼

수있고씨를받아옆집마당에도심을수있다. 지금모바일코리아라는

배는U코리아라는항구에도착하기위해푸른바다와피바다중어느

항로를택해야할지기로에서있다. 

블루혹은레드, 선택의기로에선모바일코리아

편집장 이 창 한


